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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쇼크, PVC 영향에 설왕설래
대체적으로 영향 없으나 일부 가격하락 가능 … 중국 연휴 이후 결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강력한 긴축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촉발된 중국쇼크에 대해 석유화학 관계

자들은 대체적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VC․ABS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돼 중국쇼크를 둘러싼 영향은 중국

의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5월10일이 지나야 실체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투자증권은 중국쇼크가 전반적인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PVC 마진 

축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또다른 주력제품인 ABS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LG화학에는 부담

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석유화학은 PVC 이외에도 PE 등의 주력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중국쇼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긴축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부동산 개발과 자동차 산업이 주 수요처인 PVC와 ABS에 

영향을 미쳐 중국 내수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재수출시장에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가격도 국제가격

과 연동돼 하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은 PVC의 중국 수출량이 크지 않고 중국의 PVC 공장이 에너지 다소비업종

으로 전력난에 따른 생산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PVC 생산기업들이 받을 피해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국쇼크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PVC에 대한 전망은 엇

갈리고 있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5월10일 이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중국쇼크 영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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